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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한 일상&이벤트
한방울톡톡

한방울과 황단이의 한의약 속 우리말 1.
심보(심포,心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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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심보 곱게 써라'는 말,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?

짜증을 자주 내거나 괜히 얄미운 행동을 할 때 듣게 되는 말이지요. 이 ‘심보’는 한의학의 '심포(心包)'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.

심포는 심장(心)을 둘러싸 보호하는 기관으로, 마음의 충격을 완화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. 한의학에서는 심포가 건강해야 

마음도 평온하다고 보는데요, 그래서 예민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"심보 곱게 써라"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.

마음이 불편한 날, 심포를 다독이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돌보는 건 어떨까요?


